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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 년 8 월 13 일, 이 시간 이 자리에, 미군 헬기가 추락하여 불타오른 사고로, 

학생, 교직원, 시민, 현민 모두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. 그 날의 추락 현장의 

참사와, 미군의 부당한 사고 처리에 대한 시민과 현민의 강한 분노가, 세월의 

흐름과 함께 희미해져 가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. 미군 헬기 추락사건 

참사의 기억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. 우리는 헬기 추락 사건에 대한 분노의 

기억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되새기고, 추락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

후텐마 비행장의 폐쇄를 거듭 요구하고자, 여기에 강한 결의를 담아「후텐마 

기지의 폐쇄를 요구하고, 평화의 존엄성을 전하는 집회」를 개최함과 동시에, 

성명을 발표하는 바입니다. 

오키나와의 안전･안심･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은, 일본 전체 국토면적의  

0.6%에 불과한 오키나와에 주일 미군 전용시설의 70.4%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과, 

미군 관련 사건이 수없이 발생해 왔다는 점에서 명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 

즉, 미군기지의 존재로 인한 위험성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습니다.  

지금까지 총리대신을 비롯한 일본 정부는,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부담의 경감을  

몇 번이나 약속해 왔으나, 기노완시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후텐마 비행장의 

상황은 개선되기는커녕, 결함이 지적된 오스프리와 노후화된 헬기가 현내의 

상공을 비행하고 있어, 위험성은 오히려 더 커져 가고 있습니다. 또한, 현민들의 

필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, 헤노코 신기지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는 일본 

정부에 대한 오키나와 현민의 불신은, 증폭되어 가고만 있습니다. 

오키나와국제대학은, 류큐･오키나와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바래 온 ｢진정한 

자유와 자치의 확립｣을 건학정신으로, 지역에 뿌리를 두고, 세계로 열린 대학을 

지향해 왔습니다. 안전･안심･평화에 대한 염원은, 대학인 뿐만 아니라, 사상･ 

신조를 넘어 만인이 원하는 것입니다. 대학과 지역사회의 평온과 안녕을 위협하 

고 있는 후텐마 비행장의 존속 하물며 고정화는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. 

후텐마 기지의 철거는, 일본과 미국 양 정부에 의해 합의된 것이며, 현민 모두가 

학수고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. 

오키나와국제대학은, 위험하기 짝이 없는 후텐마 비행장을 즉시 폐쇄･철거할 

것을, 다시 한번 일본과 미국 양 정부에 강력히 요구함과 동시에, 평화를 향한 

오키나와의 간절한 염원이 세계로 발신･공유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.        


